
일본의 면 방적 각사 - 기술 격차 살려 차별화사의 순수출 확대 

일본의 면 방적 각사들은 일본 고유의 차별화사를 순수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라보 면 합섬 사업부는 순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

젝트 EX”의 사업으로서 원사를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어 시키보나 신나이

가이멘, 후지보 파이버 등도 홍콩을 중심으로 상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섬유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본 내의 섬유 

시장이 축소하자 일본 상품은 해외 시장을 찾게 된 점도 있겠으나, 오히려 

쿼터 프리나 방적 기술의 격차로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사의 순수출

이 순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원사의 판매는 이익률이 낮아 수출까지 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쿼터 프리가 실시되자 구미 기업이 중국에 봉제 거점을 급히 확보하

고 있는데, 중국제 원사로는 품질이나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

고 구미 기업들이 소요되는 소재를 힘겹게 공급해 주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면 수송면에서 코스트가 올라간다. 그런데 품질도 좋고 납기도 만족

할 수 있는 원사의 공급처로서 일본 기업이 눈에 보인다. 특히 원사의 품질

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횡편용 원사로서, 중국제 원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 

후지보 파이버는 그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던 시방기(試紡機)로 고객에게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회사로 발족하면서 개발부를 설치하고 코어 얀 부문도 

맡게 하였다. 그리고 데님용 태번수 스트레치 직물 등의 캐주얼용 원사를 개

발하고, 머지않아 수출도 시작할 예정이다. 



시키보는 홍콩에 실 판매 업자를 활용하여 색사를 언제나 비축해 놓고 판

매를 추진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이탈리아 기업이 색사를 먼저 판매하고 있

다. 시키보의 판매 책임자는 이탈리아 기업이 판매하는 색사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샘플첩을 고객에게 보이고 있다고 하며, 품질면에서는 일본 제품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아직은 시장에 뚫고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분석

하고 있다. 

이 시키보는 방적 자회사인 신나이가이멘도 이미 일본 시장만으로는 실의 

판매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홍콩에 거점을 두고 원사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해외 시장은 중국뿐이 아니며, 구미 시장에는 2~3년 전보다도 적극적

으로 판매하려는 면방 기업들이 있다. 그 한 예로서 구라보는 2005년 9월 20

일부터 파리의 “프리미에르 비전(Premiere vision)”과 나란히 개최하는 “엑스포 

필 전시회”에 2004년부터 계속 출품하고 있다. 

해외로 판매하려면 서비스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구라보를 2005년 8월부

터 두 달에 한 번씩 영어판 “구라보 얀 뉴스”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일본 내 고객보다도 해외 고객과의 접촉이 적으므로, 해외 서비스를 일본 

내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유럽에서는 2층 구조사와 같은 차별화사의 방적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 중공사 “스핀에어”나 면ㆍ울 2층 구조사 “루나파” 등이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시키보는 밀라노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명 브랜드

를 판매하는 본사가 있는 현지에서 직접 찾아가 판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키보는 2005년 4월부터 뉴욕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정보 수집과 판

촉 활동을 하고 있다. 구라보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엑스

포 필”과 같은 큰 전시회가 없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객을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한다. 그러므로 “엑스포 필”이나 상하이 “스핀 엑스포” 등의 해

외 전시회에서 관계를 맺은 미국 바이어를 연줄로 하여 조금씩 수출 실적을 

넓혀나갈 작정이다. ♣  

 


